
이차함수   가 하나로 결정되기 위해 우리는   에 대한 서로 다른 세 개의 조건이

주어져야함을 알고 있다 이는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법이나 수치대입법과 같은 형태로 주어져 우리는. 

연립방정식의 형태로써 조건을 해석하여 이차함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했다.

이와 동일하게 삼각형 , 에서는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그러한 형태의 조건이 될 수 있다.

삼각비를 일반화시켜 삼각함수를 얻어냈듯 우리는 삼각함수에서 주기성과 대칭성을 관찰할 수 있을, 

뿐만 아니라 삼각함수의 함숫값이 삼각형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

있다 일반적으로 삼각형은 다음과 같은 결정조건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. .

  삼각형의 결정 조건 

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나로 특정되어진다.

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,

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,

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,

우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에 대해 고려해보자 각 변의 길이를 대각이 .   일 때 각각

  라 하면 일반성을 잃지 않고 ≤ ≤ 인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다. 에 대하여 

가 되도록 하는 반직선  위의 점  는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이때 . ∠∠

이며 는 이등변삼각형이므로 ∠∠이므로 ∠∠이다 점 . 를 지나고 

변 와 이루는 각이 ∠인 직선과 점 를 지나고 변 와 이루는 각이 ∠인 직선의

교점이 점 이므로 에서 임은 자명하다 동시에 . 

이고  이므로   를 만족해야한다 즉. , ≤ ≤ 이면   이다.



이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에 대해 고려해보자.

일반성을 잃지 않고 두 변의 길이가 각각  로 주어지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로 주어진 경우를

고려해볼 수 있다 점 . 를 지나고 변 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인 반직선을 떠올려 볼 때,

반직선 위의 모든 점에 대하여  가 되도록 하는 점 는 오직 하나 존재한다 혹은 다음과 같이. 

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다 혹은 원점이 . 에 대해 시초선 위의 점 와 각의 크기가 가 되도록 하는

동경 위의 점 를 고려해보면 가 자연스럽게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.

마지막으로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에 대해 고려해보자.

일반성을 잃지 않고 한 변의 길이가 로 주어지고 그 양 끝 각의 크기가  로 주어진 경우를

고려해볼 수 있다 점 . 를 지나고 변 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인 반직선을 떠올려본 이후 점, 

를 지나고 변 와 이루는 각이 인 반직선을 떠올려보면 두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이며 이를

점 라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, 가 결정될 수 있음을 떠올려볼 수 있다.



임의의 세 변의 길이가   로 주어졌을 때 ≤ ≤ 이면   이면 가 결정된다 한 . 

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 대신에 한 각의 크기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가 결정될까?

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가 결정됨은 앞서 확인했지만 이때 끼인 각이, 

아닌 다른 각의 크기가 주어지더라도 가 결정될 수 있을까 일반성을 잃지 않고 두 변의? 

길이가 각각  로 주어진 경우에 대해 각 가 주어지는 경우에 대해 고려해보자.

점 를 지나고 변 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인 반직선 에 대하여 점 를 중심으로 하고 

반지름의 길이가 인 원과 반직선 의 교점을 라 하면 의 값에 따라 가능한 모든 점 의 개수는 

각 의 크기가  미만의 특정한 값으로 주어졌을 때    이며 각 의 크기가  이상의 

특정한 값으로 주어졌을 때  이다.

  

이때 한 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 대신에 한 각의 크기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 즉 한 변의, 

길이와 두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 나머지 한 각의 크기 또한 알 수 있으므로 가 결정된다.



단 세 각의 크기에 대한 조건만 주어진 경우 , 가 결정되지 않는데 이는 세 각의 크기가, 

동일한 닮음인 가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한 것은 아래와 같다. .

 삼각형의 형성 조건

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 적어도 하나 존재할 때 가능한 , 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.

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 는 오직 하나로 정해진다.

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 는 오직 하나로 정해진다 한편 두 변의. 

길이와 끼인 각이 아닌 한 각의 크기가 예각으로 주어질 때 아래와 같이 경우를 나눌 수 있다.

끼인 각이 아닌 다른 각의 크기가 예각일 때 ① 는 오직 하나로 정해진다.

끼인 각이 아닌 다른 각의 크기가 직각일 때 ② 는 오직 하나로 정해진다.

끼인 각이 아닌 다른 각의 크기가 둔각일 때 ③ 는 오직 하나로 정해진다.

끼인 각이 아닌 한 각의 크기가 직각 또는 둔각으로 주어질 때 는 오직 하나로 정해진다.

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 는 오직 하나로 정해진다.

 세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가능한  는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.

한편 각에 대한 정보가 삼각함수에 대한 함숫값으로 주어진다면 어떨까?

함수   sin는  


에 대해 선대칭이므로 sin의 값을 알려주는 것은 sin≠일 때 가능한 각

의 크기를 두 개로 알려주는 것과 동일하며 sin일 때 각 의 크기가  


임을 알려주는

것과 동일하다 한편 함수 .   cos는 구간  에서 일대일대응이므로 cos의 값을 알려주는 것은 

각 의 크기를 알려주는 것과 동일하다.



따라서 의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를 알 때 사인법칙 을 이용하여 남은 두 변의

길이를 알 수 있음을 이용하면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사인함수에 대한 함숫값을 알 때 합이 인 

세 상수   에 대하여 가능한 두 각의 순서쌍을        라

하면 남은 한 각의 가능한 경우의 수는 각각    이며 이중 양수인 값은 개이므로

가능한 두 변의 길이의 순서쌍의 개수가 임을 알 수 있다.

사인법칙 

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고 하면 sin

sin


sin


  즉, 

      sin  sin  sin , sin


, sin


, sin 


이다.

삼각형의 꼭짓점에서 대변 또는 그 연장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용하면 sin sin이므로 

sin

sin


이며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동일하므로 그 값이 , 임을 알 수 있다.

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를 알 때 두 변의 길이와 한 대각의 크기를 알 때 또는, , 

외접원의 반지름과 한 변 혹은 한 각의 크기를 알 때 사인법칙을 쓸 수 있다.



또한 의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알 때 코사인법칙 을 이용하여 남은 한 변의

길이를 알 수 있음을 이용하면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코사인함수에 대한 함숫값을 알 때 남은 한

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 한편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아닌 각의 코사인함수에 대한 함숫값을. 

알 때 또한 남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.

 코사인법칙 

에서   cos,   cos,  cos

즉, cos


. cos


, cos 


이다.

삼각형의 꼭짓점에서 대변 또는 그 연장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용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

의하여   cossin cos임을 쉽게 유도할 수 있다.

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를 알 때 또는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코사인법칙을 쓸 수 있다, , .




